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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경기도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맞손
- 경기도와 코로나19 확진자 공개동선 데이터 공동 활용 협약 -

-‘코로나 동선 안심이’앱 통해 공개된 확진자 동선과 비교, 접촉 여부 알람 -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경기도와 확진자 공개동선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경기도와 5월 7일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 공동 활용을 위한 ‘확진자 공개동선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확진자 공개동선* 데이터의 공동

활용과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앱 서비스 제공에 협력함으로써,

* 확진자 공개동선 :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선 공개

인천과 경기를 오가는 시민들은 앱을 통해 공개된 확진자와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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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을 비교해 접촉 알림 정보(10분 이상 겹치는 동선)를 받을 수 있어,

신속하게 접촉 위험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 안내가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위치 기반으로 발송되는

안전안내문자와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 동선과 함께 시민들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앱을 통해 수도권 공동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 서비스에

확진자의 공개동선을 입력해, 인천시와 경기도 주민 누구나 확진자 접촉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코로나 동선 안심이’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코

로나 동선 안심이’, ‘동선 안심이’, 등으로 검색해 설치가 가능하다.

앱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QR코드를 이용해 설치가 가능하다.

경기도 동선 안심이 앱 경기도 동선 안심이 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앱을 처음 설치할 경우, 아래 두가지 권한을 허용해줘야 사용자의 동선을 

수집할 수 있다.

<붙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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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코로나 동선 안심이의 이용을 위해, 앱 처음 시작 시, 다음 

두 권한에 대해 필수적으로 권한 허용을 해주세요.

▷ (필수) 위치 정보 수집 권한

  - 위치 정보 수집 권한 팝업이 나올 때, ‘항상 허용’을 선택해주세요. 

앱이 켜지지 않았을 때에도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설정

입니다. 휴대폰에 따라 앱 권한 설정에서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허용’, ‘거부’로만 나올떄에는 ‘허용’을 선택해주세요.

▷ (권장) 배터리 최적화 제외

  - 앱이 켜지지 않았을 때에도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배터리 최적화 

제외’에 동의해주세요.

▷ (선택) 포그라운드에서 위치 정보 수집

  - 보다 정확한 위치 정보 수집을 위해 앱을 항시 띄워서 위치 정보를 수집

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앱 시작 시 혹은 설정 메뉴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박재연 시 정책기획관은 “전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양 시도의 확진자 공개동선 데이터 공동활용으로 타 지역을 가더라

도 접촉 위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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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상황 일일점검회의, 2021.05.02. (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2일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상황 일일점검 회의'에서 군수·구청장들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